2017년도 “니카라과 단기 선교” 기도 후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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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봄은 예년에 비해 좀 더 특별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화평장로교회의 선교팀이 니카라과로 단기선교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왜 니카라과로 가냐고요?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이티가 가장 가난하다지만 하이티는 캐러비안해에 위치해 있지요.) 또한, 니카라과에는 화평장로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시장(니카라과 빈민가 마켓 이름)을 중심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정석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현지인들과 똑같이 생활 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한, 현지 신학교와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박태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박선교사님은 박성도 선교사님의 아드님으로 초등학생 때에 코스타리카로 부모님을 따라 와서 살게 되면서 스페인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가 완벽한 1.5세 선교사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두 분의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후원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니카라과 단기선교는 2017년 5월 11일(목)~17일(수)까지 입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6명의 팀원들(임균영 장로, 임선옥 권사, 우애자 권사, 김희봉 집사, 이찬희 집사, 김용환 목사)이 준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마나과(Managua) 공항으로 입국해서 두 분의 선교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수요일 늦은 밤에 아틀란타에서 출발하여 목요일에 니카라과에 도착합니다. 금요일에는 정석훈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돌아보며 사역을 함께 하고, 토요일에는 팀원들은 노방 전도 사역을 하고, 김용환 목사는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집회로 현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섬깁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찬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신학교 건물과 인근 교회 건물에 페인트 사역을 합니다. 화요일에는 단기 선교를 마무리하며 두 분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제목을 몇 가지 나눕니다.)
1. 3개월간의 준비 모임을 잘 갖도록 - 이제 2달 정도 남은 기간에 스페인어 찬양 익히기와 팀원들의 간증, 그리고 김용환 목사의 말씀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함께 가는 팀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 이스라엘 시장 사역을 위해 - (1)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2) 사역 기간 중에 안전사고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2) 현지 신학교와 어린이 사역을 위해 - (1)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2)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재정 후원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몸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며 이번 단기선교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오가는 경비와 선교지에서 체류하는 경비 일체는 팀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하지만, 선교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교회의 선교 재정에서 사용하되, 그 외에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나누고 사역할 선교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 액수에 상관없이, 이번 단기 선교 팀장으로 섬기는 김희봉 집사(678-431-7872)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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